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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앞에서도 계속 "물이 움직여야 하는데, 나를 넣어 줄 사람이 없는데..."라고 말합니다. 

	 요즘 나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쳐다보고 있는 나만의 '물'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2.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오늘 나에게 직접 하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부분에서 정말 

	 달라지고 싶습니까? 반대로 달라지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그대로 붙들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3.	병자는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시고, 

	 아시고, 찾아가셨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구나'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습니까? 

4.	 "내게 사람이 없습니다"라는 병자의 말이 마음에 남습니다. 요즘 나에게도 '이것만 있었더라면...' 하는 것이있습니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일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5.	예수님은 그의 몸만 고쳐 주지 않고 다시 찾아가 죄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요즘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더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신을 더 원하고 있습니까? 

6.	이번 주 내가 붙들고 싶은 한 문장을 골라 봅시다. '주님은 나를 보신다 / 주님은 아신다 / 사람이 없어도 주님이 

	 계신다 / 38년보다 주님의 한마디가 강하다'. 왜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필요합니까?

적용하기

<적용찬양: 아 하나님의 은혜로(찬410/새31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찬330/새27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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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움직이기 전에...
(요한복음 5:1-18)-8- 

주일설교시리즈

예수님 이야기
너무 궁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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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the Water Stirs...
(John 5:1-18)-8- 

JESUS STORY
Very Curious SERMON SERIES

Apply to Life1.	The man who had been ill for 38 years kept saying to Jesus, “The water needs to be stirred, but 
	 I have no one to help me in...”  Do I also have my own 'water' or 'method' that I look to more than 
	 God these days?

2.	 Imagine Jesus asking me directly today, “Do you want to get well?” In what part of my life do I truly want 
	 real change?  On the other hand, is there anything I say I want to change, but am still holding on to?

3.	The man did not seek Jesus first, nor did he even know who Jesus was. Yet, Jesus saw him first, knew 
	 his condition, and came to him.  Looking back on my life, is there a moment when I realized, 'Jesus 
	 came looking for me long before I ever sought him'?

4.	The man’s words, “I have no one to help me”, remain in my heart. Is there something in my life right 
	 now that leads me to think, 'If only I had this...'? Am I assuming that because I lack that one thing, 
	 even God cannot work in my situation?

5.	 Jesus did not just heal the man’s body; he sought him out again to speak about the problem of sin.  
	 Lately, have I been seeking Jesus merely to solve my problem, or have I been seeking Jesus Himself? 

6.	Let us choose one phrase to hold onto this week. 'The Load sees me / The Lord knows me / Even if 
	 there is no one, I still have the Lord / One word from the Lord is stronger than 38 years'. Why do I 
	 need that word right now?

<Song in Response: I know not Why God’s Wondrous Grace(Hymn 410), Out of My Bondage, Sorrow and Night(Hymn 330)

Apply to Life


